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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양치식물의 어린 순 점점 커지는 물음표를 닮았다. . ▲

씨앗이 되는 글을 위해 연재 시작

한라산 식물의 가치 재평가됐으면

자연은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

루고 있다 사람 또한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. . 

숲에서는 매년 다양한 나무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씨앗을 만드는 것. 

이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씨앗 중에는 바로 싹을 틔우지 않고 흙 속에 묻혀 잠을 자기도 하는. 

데 이 씨앗은 수십 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숲은 한순간도 정체되어 있, . 

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자연의 역사다 이 때문에 숲은 수. , . 

많은 개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구생태계를 확장시킨다.

씨앗이 되는 글을 쓰자 좀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연재를 시작하며 새긴 제 다짐이었습니다' . ', . 

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군요 이제 지난 년의 글 추억을 되새겨 보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쉬. 1 , 

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라산의 숲과 식물의 가치를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호기심과 궁. . 

금증의 세계를 넓혀 또 다른 탐구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.

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 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' / / / 

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. / / 



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. / / 

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/ / .…

제가 좋아하는 이해인 님의 시 말을 위한 기도 의 일부입니다 궁금' ' . 

해집니다 제 언어의 나무는 어떨지 제 글 나무의 열매는 어떨지. ? .…

저에게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애독자 분들께 감사

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이런 지면을 허락해주신 한라일보께도 감사. 

드립니다. 

저는 언제나 궁금한 식물이 있는 한라산을 또 오르고 있을 겁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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